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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코코리아, 강원·충북·경북 지역 덤프트럭 고객 대상 순회 서비스 캠페인 실시 
 
§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 3일 간, 오프로드 화물 운송 고객 밀접한 강원·충북·경북 지역 순회하며 덤프트럭 

서비스 캠페인 진행 

§ 국내 수입 덤프트럭 유일 15톤 적재중량 제공하는 건설용 덤프트럭 ‘T-웨이’와 ‘트래커’ 대상 

§ 본격적인 겨울철 앞서 고객들의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차량 운행과 편리한 차량 관리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예방 차원 

 

[2022년 11월 23일, 광주]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IVECO)의 한국지사인 이베코코리아(지사장 최정식, 

www.iveco.com/southkorea)가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 3일간,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적재중량 

15톤 대형 덤프트럭 모델을 대상으로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베코코리아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산지 공사장과 건설현장 등 오프로드 화물 운송 고객이 밀접한 세 

지역 내 주요 거점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차량 운행과 편리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국내 수입 덤프트럭 차종 중 유일하게 15톤의 적재중량을 제공하는 건설용 덤프트럭 ‘T-

웨이(T-WAY)’와 ‘트래커(Trakker)’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늘 문경/충주를 시작으로 24 일 양구/인제/춘천, 

25일 횡성/평창 지역 내 고객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냉각수 및 

엔진오일 보충과 요소수, 실내 항균 필터, 전구 등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 캠페인에서는 이베코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차량을 점검하며, 기술 담당자가 이베코 덤프트럭 

모델의 특징과 효율적인 운전법을 주제로 차량 주행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최적의 운행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이베코 만의 깊이 있는 노하우와 낮은 총소유비용(TCO)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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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코코리아 최정식 지사장은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운행 장소가 제한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오프로드 

화물 운송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베코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을 위한 든든한 비즈니스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베코 공식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베코(IVECO) 
이베코는 이탈리아 상용차 기업 Iveco Group N.V. 산하 브랜드로, 소/중/대형 상용차량과 오프로드 트럭, 다목적 트럭 등 광범위한 분야의 

차량을 설계 및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베코는 차량 총중량 기준 ▲3.3~7.2톤 소형상용차 데일리(Daily), ▲6~19톤 중형상용차 유로카고(Eurocargo), ▲16톤 이상 대형 트랙터 S-

WAY, ▲16톤 이상 오프로드용 덤프 트럭 T-WAY, ▲16톤 이상 온로드와 오프로드 운송을 모두 충족하는 X-WAY 등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다목적 트럭과 특수차량을 제조하는 이베코 아스트라(IVECO Astra)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약 21,0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7개국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다. 160개국 이상 4,200여곳의 영업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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